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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athan Park    번역_김영주

For spiritual nurture and the raising up of the next generation of faithful followers 
of Jesus Christ, Korean churches must look upon the English speaking community 
(English Ministry) within their walls as a people group to be reached for Jesus Christ 
within a cultural context that authentically connects with and affirms who they are.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 believe a missional attitude towards the next generation 
must be nurtured among the 1st generation Korean Christian community.
We must do away with the notion that the people of English Ministry must be more 
Korean and instead pursue the goal of having them become more faithful followers 
of Jesus Christ. 

차세대 한인 2세를 위한 사역
어떻게 해야하나?

Jonathan Park 목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B.A. in Social Ecology)과 풀러신학교(M. 

Div.)를 졸업하고, 청소년과 대학생 사역을 위해 헌

신했다. 1991년부터 2년 동안 러시아 선교사로 활

동하기도 했으며, 2008년 7월부터 버지니아 리치몬

드에 위치한 엠마오연합감리교회 영어회중을 섬기

고 있다. 아내 Terah 사이에 딸 Faith와 아들 Micah

를 두고 있고, 낚시, 서핑, 농구, 여행을 즐긴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아니

든, 모든 한인교회들은 다문화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닫고, 그런 면에

서 서둘러 창조적인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우리의 교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한인교회

가 인종적으로는 한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고 해도, 1세대의 한국적인 문화만으로 규정

될 수 없는 미국에서 자랐고 또한 자라고 있

으며, 서구 문화 속에서 교육받고, 사회활동을 

하며 융화되어온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 청장

년들도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

다. 우리의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세계관과 문

화적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지금, 한국적

인 것과 서구적인 문화들 사이에 서로 뒤섞여 

있는 다양한 상황에 각자 처해 있다. 현재 한

인교회가 선교로의 부름에 신실하게 응해야 

하는 시점에 오늘날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

한 문제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같은 지붕 아래 살

고 있지만, 우리와 다른 문화를 소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차세대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육성하기 위해 한인교회

들은 그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영어회중(영어

목회)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어주고 그들의 정

체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문화적인 상황 속

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접

근해야 한다. 

영어회중이 더 한국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야 한다는 생각은 버리고, 이제는 그들이 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

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많은 한인교

회들이 이 두 가지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지

만, 실패한 것을 알고 있다. 그 이유는 동시

에 두 가지를 이루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원

과 창조성이 대부분의 한인교회들에 없기 때

문이다. 한인부모들은 자신들의 한국적 문화

유산을 자녀들도 이어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의 

“한국적임”(Koreanness)의 의미는 우리 부모

님들의 그것과 다를 것이라는 사실도 인정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어회중은 그들의 전통

도 존중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환경의 영향으

로 서양 문화에 더 익숙할 수밖에 없다. 그들

의 생김새는 한국인이지만, 그들은 이제 지금

까지와는 다른 방법과 전략으로 접근되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단지 영어를 사용한다는 것

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음악이나 이미지, 문화적인 규범까지도 고려

해야 한다. 

선교의 중요한 규칙의 하나는 복음에 대한 

우리 고유의 문화적 표현이 더 정확하거나 복

음을 실행하는데 있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토착문화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

대한으로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나누기 위해 

우리의 문화적인 습관들을 버리도록 노력해

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최대한 우리는 하나

님나라에 대한 기대와 우리의 문화적 기대를 

혼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의 바람은 

영어회중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

는 한국인의 모습을 지니면서, 하나님의 영원

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자 하는 열정을 품는 사

람들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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